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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도서 무료대여 지역서점 12곳 늘어난 41곳 운영  

- 읽고 싶은 새 책을 월 3권까지 15일간 동네서점에서 무료로 대여 -

- 올해 1분기 대여건수, 이미 작년 연간 실적의 절반 넘어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가까운 동네 서점에서 무료로 새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참여 지역서점이 41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중인‘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은 읽고 싶은 

새 책을 동네 서점에서 무료로 빌려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다시 서점으로 

반납된 책은 도서관으로 보내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7천 2백만 원의 도서구입비 예산을 편성해 지역서점을 지원하

고 있다.

지난 해에는 29곳의 지역서점이 참여한 가운데 2,000여명의 시민이 4,500

권(월평균 375건)의 책을 대여했다. 올해는 참여 지역서점이 41곳으로 확대

됐으며, 3월말 현재 1,070여명의 시민이 2,500권(월평균 833건)의 책을 대

여해, 1분기에만 지난 해 이용건수의 절반을 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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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용자 편의를 계속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도서 수령 가능 기간

을 3일에서 7일로 늘렸으며, 참여 지역서점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서점 운영자들도 바로대출 서비스가 매출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서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반기고 있다.

바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도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안내 알림톡을 받고, 회원증을 지참해 7일 이

내에 해당 서점에 방문하면 된다. 1인당 월 3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일 포함 15일간 이용할 수 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고물가로 문화소비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시민들의 도서구입 부담도 덜고, 지역서점에 보탬이 되는 일

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

린다.”고 말했다.

<붙임> 참여 지역서점 현황, 관련 이미지 



- 3 -

[참여서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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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남동구의 지역서점에서 시민이 도서를 대출하는 모습)


